
Merck, 밀리포아 사업 우디트 바트라 대표 임명

머크(Merck)는 일반의약품 사업부 우디트 바트라 대표를 밀리포아 사업부 대표로 임명했다.

머크는 자체 변화 프로그램인 <Fit for 2018>의 본격적인 가동에 따라 생명과학, 일반의약품, 알레르기 사업

부문을 지휘할 책임자를 내부 승진방식으로 임명했다고 4월1일 발표했다.

2년 동안 일반의약품 사업부의 회복을 지휘했던 우디트 바트라는 로버트 예이츠를 이어 머크 밀리포아 사

업부의 사장 겸 CEO(최고경영책임자)를 맡게 된다.

미국 빌레리카에 본사가 있는 머크 밀리포아 사업부는 생명과학기업에게 6만개 이상의 기자재를 공급하는

사업부이다.

알레르고파마의 CEO 겸 글로벌 알레르기 사업부문 대표인 우타 케머리히-카일은 바트라의 뒤를 이어 일반

의약품 사업부의 사장 겸 CEO를 맡는다.

케머리히-카일은 머크그룹의 재무와 인수합병(M&A) 담당부서에서 오랫동안 경력을 쌓았으며 2012년 말 알

레르기 사업부문에 합류해 조직을 정비하고 새로운 전략방향을 제시하고 있다.

알레르고파마는 마르코 리나리가 승계할 것으로 알려졌다.

리나리는 2013년 머크 밀리포아 사업부와 기능성 소재 사업부 산하 오퍼레이팅 모델 집행 상업부문 담당에

임명된 바 있다.

칼-루드비히 클레이 머크 회장은 “<Fit for 2018> 프로그램의 성장기 진입과 더불어 성장세를 지속하고 고

객중심 경영에 집중해야 한다”며 “내부에서 임명된 뛰어난 리더들이 성장 캠페인을 계속해서 견인해나갈 것”

이라고 말했다.

새로운 인사는 5월15일부터 적용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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